
왕초보 AE를 위한 초보 AE의 AD BRIEF작성법 소개

1. AD BRIEF가 뭐길래 -

2. 그럼 어떤 AD BRIEF들이 있나?

3. 그렇다면 좋은 AD BRIEF란 무엇인가?

4. AD BRIEF를 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

5. 배웠쓰니가 써봐야겠지?



AD BRIEF가 뭐길래?

KEY

TEST

족보



훌륭한 광고물을 꺼내기 위해 제작팀 머리 자물통을 여
는 열쇠

가끔 과격한 AE는 안맞는 키로 자물통을 쑤시다가

자물통 깨고 뒤져 가기도 하지...

AE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잣대

제작팀이 두눈 부릅뜨고 점검하는, 광고탄생의 시작과 끝

그 종이에 AE의 기획력, 분석력, 창의력이 녹아있으니까

상당수의 AE가 AD BRIEF를 외부에 공개하기 꺼려하기도..

제작에게는 꼼꼼히 챙겨읽어야 할 지침서

제작물 Review때 방향이 안맞다는 소리 안들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속에 박아두어야할 족보

- AE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따질 수 있는 증거물



그럼어떤 AD BRIEF들이 있는가?



sample1. SAATCHI & SAATCHI의 THE BRIEF

CREATIVE BRIEF



BACKGROUND TO CREATIVE AND MEDIA BRIEFBACKGROUND TO CREATIVE AND MEDIA BRIEF

CLIENT BRAND DATE

JOB TITLE

KEY CHARACTERISTICS OF THE BRAND(상표의주특성)

MARKET AND BRAND PERFORMANCE(시장과상표실적)

COMPETITIVE ANALYSIS (경쟁상황분석)

PREVIOUS ADVERTISING ACTIVITY ( 과거의광고활동)

LEGAL & ADVERTISING CODE RESTRICTION
(규제사항)



CREATIVE  BRIEFCREATIVE  BRIEF

CLIENT BRAND DATE

JOB TITLE PRODUCTION
BUDGET

CAMPAIGN REQIREMENT (캠페인의요건)

THE TARGET AUDIENCE (표적시청자)

WHAT IS THE ADVERTISING INTENDED TO ACHIEVE
(광고가성취하고자하는바는?)

THE SINGLE MINDED PROPOSITION ( 단일소비자제안점)

SUBSTANTIATION FOR PROPOSITION
(소비자제안점에대한뒷받침))

MANDATORY INCLUSION (필수적으로포함할내용)

DESIRED BRAND IMAGE
(바람직한상표이미지)

TIMING OF CREATIVE WORK



sample2. DDB NEEDHAM의

CREATIVE SPRINGBOARD



광고주명 :                프로젝트명:
JOB NO :                 플래너 :

1. 크리에이티브의 도전목표는 무엇인가?

2. 핵심통찰은 무엇인가?

3. 우리는 누구인가(상표에 대한 기술)?

4. 누구에게 말하려는가?

5.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할 것인가(매체/열린틈)?

6.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톤앤 매너)?

7. 무엇을 말할 것인가(편익/동기부여/보상)?

8. 뒷받침

9. 저항이 가장 많은 통로는 무엇인가(제품카테고리의 인습, 상투적인 것)?

10. 무엇이 보다 나은 길인가? (광고의 힘을 실어준 +요소)

11. 제작지침 (예) 타겟에 따라 다른 CREATIVE전개 / 멀티운행 등

12. 추가적인 배경



sample3. 금강기획의

AD BRIEF



CLIENT: BRAND: PROJECT:

AE: CR: JOB NO.:

1. BACKGROUND
시장상황
마케팅목표
왜 이제품을 광고하는가? <시장상황 측면>, <제품 측면>

2. PRODUCT

3. TARGET
타겟 PROFILE / 설정 이유
타겟의 제품에 대한 태도 (제품선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타겟이 이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용
광고후 타겟의 제품에 대한 기대 태도

4. WHAT TO SAY
강력한 소구점

5. WHY
근거

6. TONE & MANNER
7. MEDIA
8. DUE DATE



광고에 ‘법’이 없듯이

AD BRIEF 작성법에 ‘법’이라는 것은 없다

• 100명의 AE에게 120개의 AD BRIEF 양식이 존재한다

•PRODUCT, 그리고 시장상황에 따라 AD BRIEF는 변신한다



좋은 AD BRIEF의 조건

1. 제작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가?

- Information Brief가 아닌 Motivation Brief여야 한다

따라서 AE에게도 Creative가 필요한 법!

2. 단일집약적인가?

- “그래서 컨셉이 뭐야. 어떻게 만들라는 건데…”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꽝!

- 훌륭한 Brief의 핵심은 희생이다 (꼭 한장이어야할 필요는 없음)

3. AE없이도 제작이 이해할 수 있는가?

- 말빨로 해결하는 Brief는 금물 - AE가 늘 제작팀을 쫓아다닐 수는 없다

4. 내용에 확신이 있는가?

- 확신없이 Brief는 제작에게 넘기지 말아라. 우왕좌왕…

5. 한 Q에 이해시킬 수 있는가?

-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말라 - 그 안에서는 논리정연해야..

(물론 새로운 접근방향, 나도 생각못한 접근 방안에는 늘 귀를 기울이라)



좋은 AD BRIEF를 쓰기 위한 접근법

(SAATCHI & SAATCHI 의 THE BRIEF중)

1. 객관적
: 당신은 공상과학소설이나 시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근거가 있는 전략을 세우라!

2. 비판적
: 남들이 다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하겠는가? 당연할 것도 의심하라!

3. 분석적
: 쉽게 가려고 하지 말아라. 얄팍한, 상식적 차원의

접근은 뻔한 광고를 만든다

4. 창조적
: 데이터에 신선한 통찰력과 시각을 부여하라



AD BRIEF를 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



◆ AD BRIEF의 필수항목들을 꼭 기억하자.

1. BACK GROUND

** 커뮤니케이션(광고) 목표설정의 배경 (상황분석, 마케팅목표 등)

2. 커뮤니케이션 목표

3. 타겟

4. 커뮤니케이션 컨셉 - (악속과 뒷받침 / what to say & why)

** 컨셉 추출의 배경

5.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 광고의 Tone & Manner

- 필수기재 사항 등

6. MEDIA

7. 일정 : 사내 Review / 광고주 제시일



+
CREATIVE의 영감을 줄 수 있는 무기 하

나!



◆ 손으로 쓰기 전에 머리로 써라

무작정 양식하나 찍어서 그대로 쓰지 말고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그리고 통찰을 고민해야 한다

“내가 왜 그것을 생각못했을까” 라는 말이 나올때
까지 Brain Storming 필요

= 

‘통찰’ 또는 ‘전략의 핵심’ 또는 Concept Wording

그 다음부터 손으로 쓴다

살을 붙이고 논리를 찾아 메꾸는 작업



◆ 일단 초보니까 선배 덕좀 보라!

몇가지 Brief Sample 중 한가지를 골라 그 흐름대로 기술해 보라

기술하면서 주의 사항

1.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마케팅 목표가 아니다

2. 타겟을 살아있는 인간이다 - 생동감을 불어넣고 구체화 하자

3. 컨셉 워딩은 최후까지 고민하라 - ‘매운라면’이 아니라 ‘눈물 쏙 빠지게 매
운라면’

4. Creative Guide Line에는 여유를 두라 - 너무 뻔한 제작물이 나오기 쉽다

여러가지 Sample을 경험하다보면 나에게 맞는 것을 찾게 되
거나

또는 나만의 새로운 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다



◆ 읽지 말고 대화하라

제작팀의 흥미를 자극하도록 광고안을 그리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효과적!

• 무작정 읽어내려가지 말고 제작팀에게 설명하라

- 중요한 것은 Brief 자체가 아니라 Briefing이다!

• 제작팀에게 흥미있는 내용, 참신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 하라
- 제작팀의 귀가 쫑긋!

• 설명한 후에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도록 대화를 나누라

“크리에이티브 개발과정은 댄스와 같다. 크리에이티브가 이끌어 갈때도

있고 전략이 이끌어 갈때도 있다. 그러나 훌륭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이 둘은 항상 서로 밀착되어야 하고 조화를 유지하야 한다”

- BMP DDM의 크리에이티브 DIRECTOR TONY COX’밀씀



미켈란젤로가 받았을 법한 브리프

교황 줄리어스 2세가 미켈란 젤로에게 시스틴 성당 천장
벽화를 주문하면서 내렸을 법한 브리프는 무엇이었을까?



“당신의 임무는 천정을 데코레이션 하는 것이다”

- 미켈란젤로는 천정에 매달려 목을 멜지경!

“천정에 12사도를 그리고 아치형 천정을 적절한 디자인으로 장식하
라. 그 대가로 내가 당신에게 제공한 집세를 빼고 2,000 듀카트를 지

불할 것이다”

- 방향은 있으니까 좀 나은편! 게다가 얼마받는지도.. 
하지만 영감을 떠오르지 않았을 것

“우리 천정에 주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주는 벽화를 그려주시되 천지창조와 이브의 선악과와, 
죄에 물든 인간의 타락과, 대홍수를 통한 성령의 노하심과,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의 보존을 묘사해 주시오”

- 폭탄처럼 영감을 자극하는 말과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불후의 명작을 만
든 것!



끝으로 당부의 말씀!

아직 AD BRIEF를 쓸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지만

미리 연습하는

준비된 AE가 되세요.

AE의 BRIEF에만 의존하지 않는,

늘 열린 시각을 가진 제작팀이 되세요.


